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
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오늘날에
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뤘다고 자부하지만 첫사랑을 
잃고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으로 실명된 눈에 빛이 들어오고 물체가 보
이는가 하면, 희귀병으로 실명의 위기에 처했으나 믿음으로 기도
받고 시력을 회복하는 등 눈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의 간증

희한한 무지개, 14년째  
1998년 5월 15일 만민중앙교회 상공에 해를 두른 원형무지개
가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성도들은 희한한 무지개를 
수시로 보며 믿음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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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 소식지, ‘만민뉴스’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

고 있다. 

인도의 죠수아 소툰 형제는 힌디

어판 ‘만민뉴스’를 통해 살아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알게 된 후, 지금은 북동인도에 성

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문신현 목사는 아파트 입구

에 놓인 ‘만민뉴스’를 읽은 후 당회

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명쾌

하게 풀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

어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으며, 이

윤석 집사는 영적 갈급함으로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던 중 ‘만민뉴스’를 

통해 은혜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

활을 하고 있다. 그 외 무수히 많은 

사람이 ‘만민뉴스’를 통해 참 믿음을 

소유하며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오는 5월 17일 ‘만민뉴스’가 창간 

24주년을 맞이한다. 만민뉴스는 

1987년 5월 17일 ‘만민중앙소식’으

로 창간, 교회 내 다양한 소식을 담

아 격월 또는 월간으로 발행되다

가 1991년 10월, 격주 발간을 시작

했다. 교회 소식지를 뛰어넘어 해외 

성도들을 위한 세계적인 선교지로 

성장하면서 2009년 10월에는 ‘만민

뉴스’로 제호 변경하고 주간신문으

로 발돋움했다.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 

간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

어, 독어, 인도의 힌디어와 타밀어, 

인도네시아의 인니어, 필리핀의 따

갈로그어와 비사야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태국어, 네팔어, 스리랑카의 

싱할라어, 아랍어 총 20개 언어로 

발간되어 해외선교 사역의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불어, 스

페인어, 러시아어, 일어는 인터넷

(www.manmin.org)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만민뉴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사이트

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서비

스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로 발간된 만

민뉴스는 해외 선교 사역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몽골 밭저릭 푸릎 선교사는 “몽

골어로 제작된 만민뉴스를 심방이

나 전도 시 전해주면 놀라워하며 

많은 관심을 보인다”라고 했으며  

인도 델리만민선교센터 김상휘 목

사는 “힌디어 만민뉴스를 읽고 ‘은

혜 받았다’, ‘받아 보고 싶다’는 연

락이 매일 온다”고 전했다.

만민뉴스는 국내외 만민의 사역

에 관한 기사와 당회장 이재록 목

사의 설교,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기획 특집으로 다

루는 교회사, 창조의 비밀, 인체의 

신비, 신앙상담, 해외 선교 등 다양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만민뉴스를 전하는 데에 힘쓰

는 성도들은 영육 간에 축복을 받

고 있다. 정필경 집사는 만민뉴스

로 열심히 전도하면서 강건함의 축

복을 받았고, 춘천만민교회 김동일 

집사와 황광옥 권사 부부는 이재

록 목사의 기도로 대상포진을 치료

받고 은혜에 감사하여 이웃들에게 

매일 만민뉴스를 전하고 있다.

만민뉴스를 정기구독자들에게 

발송하는 봉사팀은 “만민뉴스를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

“전 세계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20개 언어로 발간된 만민뉴스, 창간 24주년 맞아

전 세계 20개 언어로 발간되어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전 세계 각처에 발송되는 선교신문, ‘만민뉴스’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다. 

1998.5.15. 
만민중앙교회 상공 

희한한 무지개 
1998년 5월 15일, 만민중앙교회 
상공에 해를 두른 
원형무지개가 나타난 이후 
국내외 성도들은 14년째 
희한한 무지개를 수시로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무지개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의 공간을 이해하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졌다.
(만민뉴스 468호 참조)

2003.11.10.
러시아 연합대성회 선교팀 탑승 비행기 밖 

Nikon E3100, 1/350, f/4.9, ISO 100

2010.4.14. 만민중앙교회 상공 
Canon EOS 5D Mark II, Sigma 12-24mm, 

1/500 s, F18, ISO100, 2010-04-14 11:31:19

2006.2.21.
콩고 연합대성회 선교팀 탑승 비행기 밖 
Nikon D2X, Fisheye 10.5mm,1/250, f/11, ISO 100

2011.1.27. 무안만민교회 단물터 상공 
Nikon D80, Fisheye 10.5mm, 1/500, f/11, ISO 200, 

20110127_093433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증표… 어느덧 14년이 흘렀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요한계시록 4:3)


